B4659             빨리 죽고싶다는 노인들      17-11-22

노인들 중에는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됩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한인들이 자주말하는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그런 말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노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으시는 노인들은 외롭고 섭섭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친자녀들이 노부모를 섭섭하게 대하거나 귀찮은 부담으로 여기는 것도 노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자녀의 배우자들이 노골적으로 노 시부모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 정말 “빨리 주고싶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불해주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노인들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자식들의 부양을 받는 노인들은 용돈을 기대하기 조차 자존심이 상하는데 용돈을 주는 자식이 언짢은 태도를 보이면 오래 사시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런 사정에 처한 노인들의 처지를 직접 간접으로 알게될 때마다 노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탄을 하시는 노부님들에게 자식 이외의 어떤 위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던 형제가 노모를 길에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의 말씀은 그런 보도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오래 살고 있는 나의 죄이지요.”고 말씀을 하신 그 노모는 역시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잘 반영했습니다. 어머님을 길가에 버린 아들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자기네들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자기들이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는지? 지금 괜찮게 살고 있겠지만 세상의 부와 재산은 몹씨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백만 장자도 한 두번의 실수로 알거지가 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감동을 주는 고부 관계를 들었습니다. 88세의 시어머님과 50대 중반의 며느리 사이에 10여년간 유지되는 아름다운 관계에 관한 야기이었습니다. 3000마일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노모님은 맞 며느리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왕래도 소식의 교환도 끊겼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손자녀들도 만나볼 기회를 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빨리  죽고 싶다” 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가족의 화목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드디어는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새로 들어 온 막내 며느리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들어 온지 10여년 동안 새 며느리는 매달 한번도 빼 놓지 않고 시 어머님께 새 지폐로 송금을 해드렸는데 돈봉투에는 꼭 어머님에게 위로와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동봉했다고 합니다. 송금을 한 며느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고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자주 “빨리 죽고 싶다”고  하시던 그 모님은 이제 “살맛 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 있는 유감은 그런 즐거운 대접을 자식들한데 자기 처럼 받아보지 않고 먼저 타계하신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 막내 며느리의 헌신적인 극진한 노모 존중은 노모의 근처에 사는 손위 형제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지금은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는 회목한 가족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어떤 단체라고 하더라도 한 두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경시킬수 있습니다.  노부모님께 드리는 금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성 없이 주는 금품은 받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 못해 드리는 금품은 오히려 노부모의 심사를 상하게 합니다. 부모를 위하는 정성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금품의 양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제 칼럼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작고하신 후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 또는 제사를 대대적으로 지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생존하실 때 따뜻한 식사한끼라도 정성 껏 해드리고 사랑한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일 것입니다.  끝
